
미국, 에탄올 의무생산 재검토
56년 이래 최악의 옥수수 흉작으로 … 대체에너지산업 반대

미국 백악관은 56년 이래 최악의 옥수수 흉작과 관련해 에탄올(Ethanol) 의무생산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8월10일(현지시간) “환경부가 농무부와 에탄올 의무생산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며 “그러나 어떻게 결정할지는 예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대변인도 “농무부와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면서 “작황을 보면서 프로그램 관련 모든 당사자가 제

시하는 자료와 정보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세 그라시아노 다 실바 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은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에서 “곡물가격 안정을 위해

미국이 에탄올 의무생산 조치를 즉각 잠정 유예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으며, 미국 하원 및 상원의원들도 8월

들어 잇따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공동편지를 보내 의무생산 유예를 촉구했다.

농무부가 8월10일 공개한 최신 작황 보고서는 2012년 옥수수 생산이 2011년에 비해 13% 줄어 6년 동안 최

저 108억부셸(1부셸=약 25.4kg)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의무생산 프로그램에 따라 2012년 에탄올 생산에 들어가는 옥수수는 수확분의 42%인 45억부셸로 예상된다.

2007년 제정된 에너지법에 따라 미국에서 2012년 소비해야 하는 석유 대체에너지는 에탄올을 포함해 모두

132억갤런이며 2013년에는 136억갤런으로 확대된다.

옥수수 가격은 12월 인도분이 8월10일 시카고 선물시장에서 부셸당 8.0925달러로 8월9일에 비해 1.8% 하락

했다.

대체에너지산업 관계자는 “에탄올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가축과 가금류 사료로 쓰인다”며 “에탄올

의무생산 프로그램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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